
케이팝 산업 발전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음콘협’)가 대중문화예술인 병역 혜
택에 관련하여 다시 한번 입을 열었다.

음콘협 최광호 사무총장은 사회 곳곳에 여전히 존재하는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차별을 지적했다. 일례
로 최근 대한가수협회 이자연 회장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위원 공모를 신청하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가 “대중가요가 예술위에 들어온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접수 거부한 사실을 들어 주장에 힘을 실었다.

또한, 2008년 가수 인순이의 ‘예술의 전당’ 공연 불가 통보는 순수예술에 비해 대중문화예술이 얼마나 
차별을 받는지 알렸던 계기임을 꼬집었다. 최근 뮤지컬, 연극 등과 다르게 정규공연장에서 개최되지 않
는다는 이유로 대중문화예술 공연을 금지하는 거리두기 지침을 언급하며,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오랜 시
간 제도권 하에 철저히 차별받고 있음을 주장했다.

덧붙여, 방탄소년단이 유일무이한 업적을 세워도 순수예술분야와 비교하여 차별받는 병역 혜택을 지적
하며,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타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음콘협은 "병역법 개정안 통과 여부가 방탄소년단의 병역 혜택의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국
회 국방위 소위원회에서 대중문화예술계에 의미 있는 결정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병역법 개정안이 다뤄질 법안 소위원회 회의는 25일 목요일, 국방위 전체회의는 26일 금요일에 진
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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